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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까지118개국223개투표소

쿠바룩셈부르크등첫현지투표

유권자들 혼란한시국안정기대

제21대대통령선거재외투표첫날인20일영국런던주영한국대사관에마련된재외투표소에서유권자

들이입장을기다리고있다. /연합뉴스

제21대대통령선거를앞두고해외에거주하거

나체류하는유권자들의재외투표가 20일(지역별

현지시간기준)아시아와유럽,아프리카,미주등

세계곳곳에서시작됐다.

이번대선재외투표유권자는총 25만8254명이

며,전세계 118개국223개투표소에서오는 25일

까지 투료를 진행한다. 지난 20대 대선 때보다

14.2%늘었다.

대륙별로는 아시아 지역이 12만8932명

(49.9%)으로 가장 많고, 이어 미주 7만5607명

(29.3%),유럽4만3906명(17.0%)등의순이다.

날짜변경선을기준으로전세계에서가장먼저

투표가시작된뉴질랜드에서는한인예비대학생

김현서씨가소중한한표를행사해이번대선의첫

투표자로이름을올렸다.

뉴질랜드에이어재외유권자가특히많은중국

과일본에서도투표가잇달아개시됐다.

일본에서는도쿄미나토구민단중앙회관강당에

마련된 투표소를 비롯해 요코하마, 오사카, 고베,

삿포로,후쿠오카등지에투표소가설치됐다.

중국에서는베이징주중대사관을비롯해광저우

상하이홍콩총영사관과다롄출장소등모두 10

곳에투표소가마련됐다.

선관위는 베이징 한인타운 왕징(望京)과 근교

톈진(天津)등에교민수송셔틀버스를배정해투

표소이동을돕기도했다.

중국에서 20년가량 미용업을 했다는 김무영

(50) 황순재(37) 씨는투표를마친뒤 개인과당

의이익보다는국익을위해정치를할사람이필요

하다고말했다.

하노이의주베트남대사관재외투표소에서투표

한최영삼대사는 한국-베트남관계발전에따라

교민사회가커진데다이번대선에대한베트남교

민들의관심이그어느때보다높은것이국외부재

자신고증가의주된원인으로보인다고말했다.

유럽에서는투표를위해수백㎞나되는먼길을

달려온유권자들도있었다.

영국 런던의 주영국대사관 재외투표소에서 한

표를행사한윤모(44) 씨는 온가족과함께기차

로 2시간 30분거리인요크에서왔다고했다.

윤씨는 나라가어려우니뭐라도해야할텐데,

우리가할수있는일이투표라서왔다며 (차기

대통령은) 나라를먼저 생각하는 사람이면 된다

고말했다.

프랑스와독일, 벨기에,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등유럽주요국가에서도재외투표가진행

되고있다.

이번대선부터는지난해신설된리투아니아에

스토니아룩셈부르크 공관에도 투표소가 마련돼

유권자들이몇시간씩주변국가의투표소로이동

하지않고도현지에서투표할수있게됐다.

주러시아대사관도재외선거가개시된직후차분

한분위기에서많은교민이투표에참여하고있다

고전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과 이집트, 아랍에미리트

(UAE)등아프리카와중동의한국대사관에서도

재외국민투표가이뤄지고있다.

미국에서도수도워싱턴DC를 비롯해뉴욕, 로

스앤젤레스(LA), 보스턴, 샌프란시스코, 시애

틀,시카고,애틀랜타등지의투표소에서재외투표

가시작됐다.

캘리포니아대로스앤젤레스(UCLA)에서방문

연구원으로머물고있다는정재호(44)씨는 대한

민국국민들이바라는것은하나일것이라며 대

통령탄핵이벌써두번째있었고, 지금여러모로

어수선한상황인데아무쪼록대한민국을위해서,

국민들을생각해서나라를잘부탁드린다는말씀

을드리고싶다고했다.

중남미 지역의 주멕시코대사관과 브라질 주상파

울루한국교육원, 주아르헨티나대사관, 재칠레한

인회관등지에서도순조롭게투표가진행되고있다.

올해 1월대사관문을연쿠바를비롯해중남미

일부다른국가에서는오는 22일부터재외투표가

개시된다. /연합뉴스

2시간기차타고 한표…25만여명대선재외투표 후끈

전세계명품시장이둔화한가운데프랑스명품

업체샤넬의지난해영업이익이전년보다30%급

감했다.

20일(현지시간)AFP 블룸버그통신과파이낸

셜타임스(FT)에따르면샤넬은지난해매출액이

187억달러(26조1000억원)로전년보다 4.3%감

소하고, 영업이익은 45억 달러(6조3000억원)로

30%줄었다고밝혔다.

순이익은 28% 감소한 34억 달러(4조7천억원)

로집계됐다.

샤넬의연간매출액과영업이익이동시에감소

한 것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매장 문을 닫았던

2020년이후처음이다.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지역 매출이 92억 달러

(12조8000억원)로 전년보다 7.1% 줄면서 전체

매출감소를이끌었다.중국쇼핑객들이고가제품

구매에고삐를죄는등명품시장이둔화하는상황

이다.

그러나샤넬은지난해 18억달러(약 2조5000억

원)에달했던자본지출규모를유지한다는방침이

다. 지난해 자본지출은 2023년보다 43% 증가한

수준이었다. /연합뉴스

흔들리는명품시장

샤넬지난해영업이익 30%급감


